
어쨌든 초창기 도회지 신
문사의 주필 또는 소불하少不
下 논설기자 정도로라도 언론
계에 진출하여 입신해 장차 해
방이 되고 격동을 맞는 대전환
기의 시국에서 어떤 인물이 될
지 몰랐을 남당은 부친상을 당
하여 세가世家를 이으며 향곡
에 주저앉아 면장 자리에 붙박
혀서는 헤어나지 못하는 바 되
었다. 이후 4 2세에 해방을 맞
는 남당은 이 면장직에 1 5년여
재임했다. 1925년생인 장녀 권
수희權壽姬가 1 9 4 1년 9월에 1 7
세로 출가할 때까지도 남당은
용문면장직에 있었다고 하기
때문이다. 1930년생인 그 차녀
권하정權荷貞은 소학교에 다닐
때, 1940년 미나미지로南次郞
의 총독부령으로 창씨개명創氏
改名이 강요되어 학생 모두가
개성명을 하는데 자기만 남게
되었다. 일인 교사가 너는 면
장의 딸로서 솔선수범이 될 처
지에 왜 개성명을 않느냐고 꾸
짖어, 학교해 와서는 울며 아
버지를 졸랐다. 이 철부지 딸
을 보고는 남당이 허허 웃으며

‘저 아이 때문에 창씨개명을
하게 되었다’하였다고 한다.
이때에 남당은 임기臨機로 창
씨를‘삼달三達’로 하는데 이
는 안동권씨의 시조 고려 태사
太師 권행權幸이 고려 태조로
부터 성을 받은 사성유래賜姓
由來에‘병기달권炳幾達權’이
있어 여기에서 따온 것이었다.
그리고는 자여질에게 족보명族
譜名 외에 호적명, 즉 창씨명
을 지어 주어 맏아들 재탁在倬
은 융도隆道, 그 다음 아들과
조카들도·웅도雄道·승도勝
道·덕도悳道·정도定道 등으
로 하였는데 이 또한 사성유래
의 병기달권이‘기미에 밝아
권도에 통달’한다는‘권도權
道’에서‘도道’를 항렬자 삼아
삼달과 융합시키려는 성리학적
묘의妙意를 발한 것이었다. 그
래서인지 남당의 자여질은 해
방 후에도 오늘까지 이 창씨명
을 대개 버리지 않고 그대로
통명通名으로쓰고 있다. 
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할

때까지도, 30대 후반에 있던
남당은 오래도록 용문면장직을
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조선인
으로서 시골의 면장직에 있다
면 조선 시대 작은 고을의 성
주城主에 지잖는 대접도 받았
다. 그런데 일제가 태평양전쟁
을 일으켜 그 군수물자 조달을
위한 수탈이 심해지자 식량 등
의‘공출供出’로 남당은 상급
군청 관계자와 그 할당량을 가
지고 자주 다툼을 빚었다. 그
러다가 근로보국대勤勞保國隊
등의 징용徵用과 정신대挺身隊
로 처자處子까지 공출하려 하
기에 앞서 군수와 크게 다투고
는 면장을 그만두게 되었다.
이로부터 남당은 평거平居에,
상투를 다시 틀지는 않았으나
선복鮮服에 갓을 쓴 차림으로
지냈고 특별히 원행을 할 때는
양복을 하기도 하였다. 또 향
당에서 남당은 이미 개화된

‘신사紳士’로서 수구적인 유림
출입이 그다지 빈번하지는 않
았던 듯하나 원근에서 문학과
시문으로 그에 필적할 사람이
없었다. 그 문전에는 술병이나
사 들고 찾아와 축제문祝祭文
이나 만사輓詞를 대작해 달라
는 사람의 발길이 줄을 이었
다. 호주가好酒家이던 남당은
이런 글이나 대작해 주면서 술
로써 실의를 달래는 것이 일과
와 같이 되었다. 집밖으로 나
와 전야를 거닐거나 소관으로
작로作路하여 어디를 갈 때도
남당은 혼자서 시문을 읊조리
거나 경서를 암송하였는데 주
흥酒興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
러하였다. 그러면서 누가 원근
에서 글을 한다고 성화聲華를
퍼뜨리는 소리를 묻혀 가지고
와 물으면‘그 사람 입내 좀
피우지’하고 웃는 게 고작이
었다 한다. 
해방과 6·2 5동란의 와중에

서 남당은 타처로 피란도 하고
그 가세도 현격히 기울었다.
1 9 5 2년 4월, 전선은 고착된 채
전방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
속되며 수많은 전사자가 수시
로 주인이 바뀌는 고지를 피
범벅으로 만드는 가운데 후방

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
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있었다.
이때 4 9세의 남당은 자기 집에
선거본소를 차리고 용문면장
후보로 출마하였다. 이는 나름
으로 세상에 다시 진출해볼 요
량에서였다. 그리고 남당은 과
거 오랫 동안 용문면의 초기
면장으로 있으면서 면민에게
선정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다.
그러나 세상은 이미 각박하게
변하고 인심은 영악스러워져
있었다. 선거는 크고작고 간에
관권에 고무신과 막걸리가 좌
우하고 세상은 이미 산림처사
山林處士나 다름없이 된 남당
같은‘군자’가 나가 표를 얻을
만큼 어리숙한 게 아니었다.
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되지
않을 일이라 말려 남당은 중도
에 면장 출마를 철회하였다.
이러한 현실은 마음속에 웅혼
한 경술과 문장을 온축蘊畜하
고 있던 장년의 남당으로 하여
금 더 이상 향곡의 필부匹夫
처지에서 벗어날 기회를 빼앗
는 것이어서 그를 더욱 좌절케
했다. 그 마음을 달래고 세사
를 잊게 하는 것은 오직 술일
뿐이었다. 
1 9 5 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체

결되어 3년에 걸친 세계전으로
서의‘한국전쟁’이 끝나고 점
차 국가기관의 형태가 자리잡
히자 정부 산하에 국사편찬위
원회라는 기관이 생겼다. 이
국사편찬위원회에는 구두점이
나 띄어쓰기가 없는 옛 한문
전적에 표점標點을 찍고 초서
나 행초行草로 쓴 옛 필사본筆
寫本 전적을 해서解書할 전문
인력이 필요한데, 한문 원전에
표점을 찍고 해초解草를 하려
면 사계의 대가 중에서도 대가
가 아니면 아니되었다. 남당은
어떤 경로로 여기에 불려가 난
필의 한문을 해독하는 일을 하
게 되었다. 아마도 대구의 교
남학교에 다닐 때 지인이었던
사람이 서울의 관계나 학계로
진출하여 향곡에 묻힌 남당의
실력을 알고 천거한 것이 아닌
가 생각된다. 소시에 그가 언
론계로 진출했더라면 이즈음
사계의 중진이 되었을 터이니
이는 천양의 차이가 될 바였
다. 어쨌든 남당은 이렇게 하
여 초기의 국사편찬위원회에
들어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
이는 당시 어렵던 그의 생활에
큰 보탬이 되었다. 50이 넘은
몸으로 객지 서울에 올라와 친
척집의 기식寄食도 장기가 되
어서는 어려우므로 하숙을 하
지 않았겠나 생각되며 여기에
서 얻은 수입으로 이따금 귀성
하여 춘궁기에 가족의 식량과
생계비를 조달해 주었다고 한
다. 이때에 남당이 주로 한 일
이 해초와 정서精書였던 듯한

데, 난초亂草를 해독하여 원고
지에 철필로 옮겨 쓰는 일을
하였고 이를 같이 일하는 사람
중에서 가장 잘하고 많이 하여
그 성과급도 다른 이보다 낫게
받았다고 한다. 
그러나 몇 해가 안되어 남당

은 건강이 악화돼 이 일을 못
하고 낙향하게 된다. 이 일자
리가 당시로서는 구학을 한 사
람에게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
것이어서 남당은 후임삼아 같
은 맛질 집안의 족제 권양섭權
亮燮에게 이를 물려주고 나오
는데 권양섭은 뒤에 국사편찬
위원회의 교서위원校書委員이
된다. 남당이 이같이 병환이
든 것은 장년 이후 일찍 실의
하여 술을 혹호酷好한 때문이
라고들 하고 있다. 남당에게
온 병환은 당시로서 불치라 할
폐결핵이었다. 고향 금당실에
와 집에서 요양하며 당시의 치
료약‘아시아짓·스트렙토마이
신’등을 복용하다가 더러는
장남 권재탁權在倬이직장생활
을 하고 있는 대구로 가 병원
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의보
제도가 없던 때로서 입원 가료
등은 생각지 못하고 가계가 상
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당뇨糖
尿까지 합병되어 투병하였다.
그리고 4·1 9의거가 터지고 이
어 5·1 6군사정변이 일어난 이
듬해 1 9 6 2년 음력 5월 2 5일에

5 9세로 대구의 신천동 장남 재
탁의 우거寓居에서 별세했다.
목천木泉 권재탁權在倬은 이

러한 남당 권영호와 진성眞城
이원숙李源淑 사이 5남2녀 중
장남으로 음력 1 9 2 7년 1 2월 1 6
일, 양력으로는 1 9 2 8년 1월 8
일에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
금당실 청곡헌집에서 태어났
다. 그 위로 2년 손위 누이 수
희壽姬가 있고 밑으로 3년 아
래 누이 하정荷貞, 다음으로
재항在恒·재선在宣·재운在
運·재정在定 등 네 아우가 있
다. 그 자는 한여漢汝, 호가 목
천이고 초명은 석수錫壽였다.
석수는 하늘에서 수명壽命을
부여받는다는 뜻이니, 그 조부
가 1년 전에 4 4세로 별세한 처
지에서 이 4대종손에게 부친이
첫째로 바란 것이 수명이었던
듯하다. 그 부친 남당은 1 3세
에 장가들어 1 5세에 신행으로
1 7세의 아내를 맞아들이고도 7
년 뒤인 2 2세에야 첫딸을 얻는
다. 그 첫딸 이름이 수희壽姬
로서 수명을 비는 뜻을 담았
다. 아마도 영아 사망률이 높
던 이 시기에 수희에 앞서 얻
었던 아이를 잃고는 부심하여
뒤에 태어난 딸아들에게 이같
은 이름을 지어 준 것이 아닌
가 생각된다. 목천의 창씨적명
創氏籍名은 삼달융도三達隆道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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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남당과 목천 부자가 생거했던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금당실의 청곡당 고택

한 것은, 예를 들면 <대대기>
의 문왕관인文王官人, 즉 <주
서周書> 관인해官人解이고, 도
가道家에서 취용한 것은<대대
기>의 무왕천조武王踐�, 본래
의 태공음모太公陰謀 같은 것
이다. 잡가雜家에서 취용한 것
은 가령 <소대기>의 월령月令,
즉 본래의 <여람呂覽> 12월
‘기紀’의 첫번 장章 같은 것이
다. 이런 유형은 너무 많고 번
거로워 다 헤아릴 수가 없다.
두 대씨가 전한‘기記’는 내력
의 연원이 너무 넓고, 처음에
1 3 1편만 취용한 것이 아님을
알 수 있다. 두 <대기戴記>의
중복된 편을 살펴보면, 예컨대
<대대기> 애공문어공자哀公問
於孔子와 <소대기> 애공문哀公
問이 동일하고, <대대기> 예찰
禮察과 <소대기> 경해經解가
대략 동일하며, <대대기> 증자
대효曾子大孝와 <소대기> 제의
祭義가 동일하고, <대대기> 제
후흔묘諸侯�廟와 <소대기> 잡
기雜記가 동일하며, 두‘기記’
에 나란히‘투호投壺’가 있고
문장도 거의 같다. 이로 보아
대소의‘대戴’를 구문舊文에서
초집초�輯하던 당일 각각 필
요한 바를 채록하되 근본적으
로 중복되게 나타나도 꺼리지
않았음을 알 수 있다. 고대 사
람들은 예를 풀이하는 글을 대
개‘기記’라 칭하였다. <한지
漢志> (한서 예문지)에 저록著
錄한‘기’1 3 1편은 모두 7 0선
생의 후학이 예를 풀이한 글이

다. 대덕戴德이‘기’8 5편을 전
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3 9
편이 오늘의 <대대례기大戴禮
記>이다. 그 형의 아들 대성戴
聖이 <기> 49편을 전한 것이
곧 오늘날의 통행본通行本 <예
기>이다. 옛 사람들은 <의례>
를 경經으로 삼고 <기>로는 해
석을 삼은 것이다. 그러므로 <
의례>에‘사관례’가 있고 <예
기>에는 관의冠義가 있으며, <
의례>에 사혼례가 있고 <예기>
에는 혼의昏義가 있으며, <의
례>에‘향음주례鄕飮酒禮’가
있고 <예기>에는‘향음주의鄕
飮酒義’가 있으며, <의례>에
‘향사례鄕射禮’가 있고 <예기>
에는‘사의射義’가 있으며, <
의례>에‘연례燕禮’가 있고 <
예기>에는‘연의燕義’가 있으
며, <의례>에‘빙례聘禮’가 있
고 <예기>에는‘빙의聘義’가
있으며, <의례>에‘상복喪服’
이 있고, <예기>에는‘상복소
기喪服小記’가 있다. <기>의
크게 쓰임은 경을 풀이함에 있
는데 이는 명백히 징험되는 바
이다. 다른 편에서 말한 것은
몸을 보전하고 대중을 교화시
키는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,
특히 일이 커지기 전에 방해를
미워하는 방편이 비록 <의례>
와는 서로 비부比附(죄에 맞는
조례가 없을 때 비슷한 조문이
나 전례에 따라 적용하던 일)
를 다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
것은 역시 몸을 다스리고 나라
를 다스리는 이치에 도달함인
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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